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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이 단풍 색감 어찌 표현하라고그림 그리는 일 참 허망하구나

광주동명동작업실에서이곳수만리로옮긴지가 2

개월이넘어갑니다 거리상으로는광주에서그리멀지

않은데도항상저만치따로있던곳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마음에만두고있던그곳 수만리화순

읍내에서 무등산 쪽을 바라보면 만연산이 떠억 서 있

습니다 만연산우측자락을힘들게(요즘은차가시원

하게올려다줍니다) 오르면큰재가나옵니다

이곳에 서면 무언가 다른 느낌이 예상되기 시작합

니다 마음이 가라앉고 차분해지면서 커다란 공간감

이 다가섭니다 큰 산과 함께 쭈욱 빨려들어가는 계

곡따라수목의함성들이들리는듯한길을따라가다

보면 수만리가 보입니다 구불구불 시골길이 정겹습

니다

무등산이국립공원이되면서안양산방향길도좋아

졌습니다 편백 휴양림이있는곳입니다 양떼목장에

즐비한 행락객들의 차량을 보니 이제 이곳도 많이 알

려졌구나싶습니다

아침공기가어제와는사뭇다르다는것이느껴집니

다 이 정도 기온이라면 겨울 맞습니다 낮은 구름이

구렁구렁 만연산 뒷기슭을 오르고 있습니다 이 아침

저운무는여기수만리풍경의백미입니다 햇살이들

어서면서희미함은걷히고슬며시드러나는앞산의단

풍함성은그야말로뭉클해집니다

이때 드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참 그림 그린다는

일허망하고나 자연의 색감을어찌표현해야한답니

까 부질없는일아닌가도싶습니다 풍경은들일데가

없으니내어두고본다더니

숲이 있는 곳에 사람 들어서는 거 좋은 일인듯합니

다 힐링해야죠 많은 사람들이다녀가도항상깨끗해

져있는것을보면정말좋습니다

휴양림쪽재를넘기전 10년 가까이숲을산책로로

만드시는분이있는뾰쪽건물이나옵니다 수평류안

국현씨의 사무실(?)입니다 30년전 수만리에 들어와

이제껏 수만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분입니다 저는

이양반을그냥 대장이라고부릅니다

산일하는데편안옷이군대옷인지늘상밀리터리

룩차림이라그리호칭합니다 대장 만나초면인사하

고 일주일 만에 작업실 공간 내 주셨으니 뭐 통할 수

있는 무언가는 있겠다 싶습니다 딱 1년 같이 살기로

하고대장이한마디합니다

본인이 가진 능력의 120%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

다 안그러면산중에서버티기힘듭니다

이 가을 아니 이 겨울 또 한번 그림 그린다는 것에

주저주저합니다 열심히 그림 그려야죠 바람 잠잠해

지면하늘한번 쳐다보고 구름구름보면서뭉클뭉클

해보고 있는 그대로의잔잔한평화를 사람이 사람다

워지는 숲을 만들어가는 안국현 대장의 수평류를 배

워가면서 그러다보면저절로오는게봄아닙니까 화순수만리작업실풍경

개인전 어gain전(2016국윤

미술관)

단체전 광주비엔날레기념전

인연그 후(2016국윤미술관)

등다수

2014 양림 성장형 공공미술프

로젝트 예술감독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시민참

여프로그램나도 디자이너 고래집프로젝트 예술감

독 2013 광주 동구 도시텃밭 프로젝트도시농부 장

다리예술감독

신양호

※이취재는지역신문발전기금을지원받았습니다

아침운무가걷히고드러나는화순수만리단풍길은표현할수없을정도로아름답다


